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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자연 기적: 해석적 표현이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1.주제 : 1 세기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그들이 체험한 예수를 설명하기위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의 자연 기적을 이용했다. 

2. 문제점 : 그렇게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예수의 수많은 가르침과 행함이 기적이라는 언어로 마치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 

(Historical event)인것으로 전해져 오게 된다. 

3. 논점 :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을 당시 사람들은 예수 체험의 일부로 생각했는가? 즉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았는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도 예수의 삶속에서 체험된 일들을 예언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았는가? 

-바울은 최소한 예수의 기적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다.- 바울선생이 죽은 후 30-40 년후에 쓰여진 사도행전에 기적이 아닌 

미화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바울선생은 초자연적인 기적이야기에 대한 진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라는 

존재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을 가졌던 것 같다.  

-기적은 70 년대의 마가와 80 년대 및 90 년대의 기타 복음서들에 처음 등장한다.---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대해 인간의 

언어로는 합리적인 설명이 너무 부족하고 부적절하다고 여겨 기적들을 사용하여 그 긍극적 체험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예수가 행했다는 초자연적인 활동 중 자연 기적에 대해 말할 때 예수가 자연의 힘을 능가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역설한다.---

유대인들의 종교역사( 즉 시편 77:19 의 물위를 걷는 하나님의 묘사,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부터 무제한으로 음식을 

제공받는 묘사, 홍해가 갈라지는 묘사,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넉넉하게 음식을 공급받는 묘사 등등) 와 세계관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다. 객관적인 의미에서 사실상 발생한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본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내적 체험을 그들의 종교 전통에 속한 고유 언어로 해석하려고 한 것이다. 

4. 결론: 

‘기적’에 대한 복음서 저자들의 의도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과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게  (encounter)된 것과  그리고 자연 기적들은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만났다고 믿게된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6. 생각해보기 

이책의 저자가 지적했던 자연 기적 (예수가 ‘물’위로 걸어간 것,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한 것, 군중에게 ‘먹을 것(떡)’을 

공급한 것,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즉각 시들게 한 것 등)이 오로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것이라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대인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